


同化 “동화”



“후어이깨우 CLEAN 프로젝트”





이곳 학교에서 요구했던 활동중에 하나도 환경교육이
었다. 
태국팀은 이러핚 이유로 이곳에서 환경교육을 중점으
로 짂행하기로 하였고 그에 맞춘 세부활동들을 직접 기
획해 짂행해 나갔다. 세부활동들의 내용은 포스터 그리
기, 주변지역 쓰레기 줍기, 분리수거 가르치기, 환경교
육에 관핚 벽화 그리기였다. 





















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내리는 비는 처음이다 .

엄청 무더운 이곳에서 비는 행운이다 .



태국에서 라온아띠는 각각의 학생의 태국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.  

처음에는 다소 생소한 맛을 가진 음식들과 다른 문화 ,  분위기 등에 힘들어 했지만

한달이 지난 지금 팀원 모두 잘 적응해나가며 태국을 몸소 느끼고 있는 중이다 .



주한이 단원의 홈스테이 이야기



빅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1 1살 남자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.



초등학교 5학년인 이름이 빅인 초등학교 5학년생과 홈스테이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.  

빅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.  

빅의 부모님과 빅의 여동생은 방콕에서 살고 있다 .

주말에 빅을 보러 할아버지집으로 돌아오신다 .    



초등학교 5학년인 이름이 빅인 초등학교 5학년생과 홈스테이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.  

빅의 할아버지는 말이 없으시고 무뚝뚝하시다. 무서워서 말을 잘 걸지 못한다. 
하지만 손자와 손녀 앞에서는 매우 달라지신다. 
그 모습이 퍽 훈훈하다. 할아버지는 농장에서 바나나와 고무나무를 키우신다. 
장정이 하시는 일들을 무리 없이 하신다. 



빅의 할머니는 마을 중심가에서 바나나를 말린 맛있는 과자를 파신다 .  

저녁때에는 학교에 가서 에어로빅을 하신다 .  

어디가실때 마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곤 하신다 .



태국의 전통집에 주방이다 .  할머니의 요리솜씨는 휼륭하시다 .  

보통의 태국집들은 주방이 집과 떨어져 있다 .  

이곳에서 맛있는 태국음식들을 해주신다 .    



태국 북부에서는 이런식으로 식사를 한다 .

까오니아우 (찰밥 )을 손으로 뭉쳐서 함께 두세가지 반찬 국과 식사를 한다 .

찰밥을 매운소스에 먹거나 쏨담과 함께 먹음 그 맛이 일품이다 .  



태국 가정의 여가시간에는 주로 텔레비전을 본다 .  

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세계 어느 가정이나 똑같은 거 같다 .  



빅은 다섯 시 반에 일어나 6시에 아침을 먹고 6시 반에 학교로 간다 .  

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1 0분이 걸린다 .  

빅이 일찍 학교에 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태국 학생들은 이때 학교로 출발한다 .



학교는 세시반에 끝난다 .  끝나면 모두 다같이 쌩테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.  

빅도 집은 가깝지만 집에 갈떼는 생테우 (학교버스 )를 타고 집으로 돌안간다 .  

생떼우는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한다 .  



빅은 집에 와서 가끔씩 숙제를 한다 .  

숙제가 어려운가 보다 .  

비는 활발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.   



빅은 친구들과 함께 개울에서 수영하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.  

이 곳은 무척 덥기 때문에 이렇게 노는 것을 시원해 좋아한다 .



빅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우 활동적이다 .

빅은 커서 그 또래아이들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 한다 .



빅은 9시에 잔다 .  아침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자야 한다 .  

할아버지 ,  할머니도 1 0시면 주무신다 .  아침 새벽에 일을 가셔야 하기 때문이다 .  

시원한 아침에 일을 해야 한다 .

이 곳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다 .



마지막으로 빅네 개다 .  

처음에는 나를 엄청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익숙해져 지금은 내 앞에서 잠도 잔다 .

이 집의 가족이 된 것을 이 개를 보며 새삼 느끼게 된다 .  



두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즐거웠지만 분명 힘든 경험도 많다.

하지만 그 과정에서 언어와 국적을 넘어 마음과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.

한국에 돌아가 태국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했을 때 분명 이 곳에서의 경험은 가장 많은 추억으로 다가올 것이다.

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은 먼 곳에서 온 우리들을 좋은 손님으로 기억했으면 하는 바램이다. 





한국문화교류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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